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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Park (2004), that cikum is a temporal locating adverb which invariably
locates the event time of a given eventuality at the utterance time. In particu-
lar, it motivates that a past-tensed sentence with cikum should be understood
as holding in the recent past mainly from pragmatic inferences rather than
semantic entailments. (Kyung Hee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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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시간부사 ‘now’와 여러 다른 언어에 나타나는 ‘now’에 상응하는 어휘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특별히 주목을 받고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는
아래 (1)과 같이 ‘now’와 이의 상응어휘가 과거시제 문장에 나타나는 경우에 관한 것
이다 (참고 Kamp and Reyle 1993, Lee & Choi 2009, Altshuler 2009, Hunter 2010,
Hunter 2012).

(1) Mary was content. The past two days had been strenuous. But now she
had sent off her propos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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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제가 관심을 받게 되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현재시제 환경에 쓰여서 발화시
점을 지칭하는 ‘now’와 상응어휘들이 과거시제에도 나타난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과거시제의 ‘now’가 그 동안 연구의 초점에서 비껴나 소홀히 다루어졌으나, 이제
다시 살펴보니 오히려 나타날 수 있는 환경제약의 예측성 및 여러 언어에 상응어휘가
분리되는 현상들이 관찰되는 등 매우 흥미로운 점들이 발견되고 있는 사실에 기인한
바 크다.

이 주제에 대한 활발한 논의의 진행이 매우 고무적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논의의 추이를 살펴볼 때 통합성과 균형의 관점에서 다소 미흡하다는
판단이다. 이는 비교적 드물게 쓰이는 과거시제 상의 ‘now’와 상응어휘 관계파악에
주력한 나머지 절대 다수의 경우로 나타나는 발화시점을 지칭하는 현재시제 환경에
나타나는 경우에 대한 논의가 소홀해져서 통합적 논의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사실이다.

특히 Lee & Choi(2009)의 주장처럼 과거시제에서 보여주는 ‘now’와 ‘지금’, ‘이
제’의 대비가 현재시제에도 당연히 나타날 것으로 간주할 수는 없다는 점이다. 예를
들자면, 과거시제에서 ‘now’가 종결상 (telic)과 비종결상 (atelic) 및 기준/관찰시점의
변화여부에 따라 구분되어 ‘이제’와 ‘지금’으로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현재시제에서는
이대조가훨씬복잡한양상을띠기때문에이에대한충분한논의와분석이필요하다고
본다. 오히려 현재시제의 경우를 고찰하여 이를 기반으로 과거시제의 경우에 대한
적절한 해답을 제시하는 것이 더 올바른 접근방법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1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현재시제에 나타나는 ‘now’와 이에 대응하는 ‘지금’을 살펴
보고 이들의 의미적 차이점을 설명하도록 하겠다. 이를 바탕으로 과거시제에 나타나는
‘now’와 이의 상응어에 대한 기존 연구를 통합적으로 설명이 가능한지, 기존의 분석과
호환적으로 통합이 가능한지는 추후 연구의 주제로 삼을 것이다.

2. 현재시제의 ‘now’, 과거시제의 ‘지금’

영어의 단순 현재시제와 현재완료에 나타나는 ‘now’는 통상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의미로 요약 된다 (참고, Merriam-Webster.com).

(2) now의 의미:

1 예를 들어 Lee & Choi(2009)가 과거시제에 나타나는 영어의 ‘now’가 반드시 ‘지금’과 ‘이제’로 양분
된다는 주장은 아래와 같이 둘 다 불가능한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는 미흡하다고 판단되어 수정보완의
필요가 발생한다. 이는 현재시제에 나타나는 ‘지금’에 대한 충분한 고찰이 이루어지고, 이를 바탕으로
‘이제’와 ‘지금’의 차이를 파악한다면, 적절한 설명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i) Mary spoke to the reporters. Now Bill photographed her.
(ii) a. 메리가 기자들에게 말을 했다. *지금 빌이 그녀의 사진을 찍었다.

b. 메리가 기자들에게 말을 했다. *이제 빌이 그녀의 사진을 찍었다.
심사자한분이 (iib)이가능한상황에대한제안을했다. 예를들어 “빌이메리의사진을찍고싶어했는데
못하고 있다가, 오랜 기다림 끝에 메리가 기자와 말을 시작하는 것을 신호로 비로소 사진을 찍게 되었을
때, 빌의 관점에서 그 상황을 기술하는” 경우라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것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일인칭이 주어의 회상적 관점에만 국한되어, 다양한 분포를 보이는 영어의 ‘now’와 다르며, 과거시제에
나타나는 것으로 제시된 ‘지금’과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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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현재의 시간 또는 순간 (at the present time or moment)

b. 현재의 직전 시간 (in the time immediately before the present)

c. 현재의 직후 시간 (in the time immediately to follow)

d. 이 시간 까지 (by this time)

단순 현재시제에 나타나는 ‘now’는 일반적으로 시간위치부사 (time locating
adverb)의 기능을 수행하여 문장에서 지칭하는 사건이나 상황을 발화시(speech time)
에 위치시킨다. 이 기능은 위에서 (2a)에 서술된 기능으로 아래 예문 (3)이 이러한
용례에 해당한다.

(3) He is asleep now.

그러나 위에 언급된 (2a)의 다양한 의미는 실상 ‘now’가 현재완료 구문에 등장하여
현재완료의 다양하고 복잡한 시간구조가 ‘now’에 전이되어 발생하는 착시현상에
불과하다는점을 밝히고자 한다. 익히 알려져 있듯이 현재완료 구문은 최소 4가지로
구별할 수 있는 시간적 관계를 가진다 (참고, Huddleston & Pullum 2002: 141-146).

(4) 현재완료와 now:

a. He has been ill for three days now. [계속]

b. He has closed the door now. [결과]

c. We’ve now walked ten miles. [경험]2

d. I’ve just now seen them. [최근과거]

따라서 현재완료의 다양한 의미를 시간부사 ‘now’를 중심으로 고찰하면 ‘now’가
(4d)와 같이 시간위치부사로 쓰이는 경우와 (4a-c)와 같이 완료구문에서 파생되는 기
준시(reference time)를 명명하는 경우로 압축할 수 있다. ‘Now’가 기준시를 지칭하는
기능을 한다면 문장의 의미는 발화시를 기준으로 하여 현재까지 어떠 어떠한 결과/소
득을 얻었다는 것을 나타낸다. 반면에 시간위치부사로 쓰인 경우는 사건시를 발화시로
설정하여 해당 사건이나 상황이 시간위치부사가 지칭하는 구간대에 발생한다는 것을
표시한다.

위와 같이 동사유형과 수식 부사어에 따라 의미의 차이가 발생하기도 하지만,
동일한 동사인 경우에도 부사의 위치에 따라 기준시 지칭의 기능과 시간위치부사
기능으로 분리되는 경향도 발견된다. 다음 (5)의 예문들을 비교해 보자.

2 두 심사자가 본 예문의 분류가 전통적인 ‘경험’ 이라는 범주로서 생소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오히려
‘결과’ 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제안이다. 본 예문과 분류는 Huddleston & Pullum(2002)을 인용한
것이며, 이들은 발화시까지의 축적된 경험을 지칭하는 취지로 이렇게 분류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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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a. Now John has left.

b. John has now left.

c. John has left now.

위에서 (5c)의경우에시간위치부사의경향을보인다. 반면 (5a)의 ‘now’는기준시
지칭의기능을수행하는뚜렷한경향성을보인다. 또한 (5b)는중간적성향을나타낸다.
이는 부사의 위치를 문두에 위치시킬 경우 부사의 작용역 (scope)에 발생하는 차이에
의한결과로설명될수있다. 일반적으로시간위치부사와시간측정부사(time measure
adverb)의경우동사다음에위치하고, 문장부사나접속부사는문두에위치하는것으로
밝혀져 있다 (참고, Jackendoff 1972, Dowty 1979, Stump 1985). 이는 작용역을 문장
전체로 잡을 때 ‘now’가 ‘in the past’와 대조를 이루면서 기준시를 지칭하게 되는
것으로볼수있다. 반면, 문미에위치한경우에는특별한대조의대상이존재하지않고
거의 무한대의 시간위치 중의 하나의 선택에 불과한 단순한 시간위치부사로 기능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발화시를 표시하는 대표적 시간부사 직시표현으로 영어의 ‘now’에 상응하는 한국
어 시간부사 ‘지금’을 살펴보자. 한국어에는 서술어가 문미에 위치해야 하는 통사적
특성에 따라, 시간부사가 문장 끝에 나타날 수 없는 제약이 있다.3 그럼에도 영어의
경우와 동일하지는 않지만 다소 유사한 경향이 발견된다. 아래 (6a)와 같이 ‘지금’이
문두에 위치할 때 사건시는 물론 기준시를 지칭하는 의미가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6b) 문장과 같이 동사 앞에 위치할 때는 사건시를 가리킨다.

(6) a. 지금 철수가 떠났다.

b. 철수가 지금 떠났다.

위의문장들을대조적의미를부각시키는주제어표지 ‘는’을추가하는경우, 단순한
시간위치부사의 의미보다는 기준시를 가리키는 경향이 더욱 강하다. 예를 들어 아래
(7)은 현재를 기준으로 과거에 철수가 떠났음을 표시한다.

(7) a. 지금은 철수가 떠났다.

b. 철수가 지금은 떠났다.

위치적 제약의 또 다른 극복방식이 ‘now’에 대한 어휘분류로서 ‘지금’ 외에 ‘이제’
가 사용된다. 위의 (7)에서 ‘지금’ 대신 ‘이제’를 쓰면 아래 (8)과 같이 항상 기준시를
지칭하는 의미만을 가진다.

(8) a. 이제 철수가 떠났다.

3 약간은 부자연스러운 사후 추가적 의미(after-thought)로서 부사를 문미에 위치시킬 경우에는 ‘지금’은
항상 사건시의 의미만을 가진다.
(i) 철수가 떠났다,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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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철수가 이제 떠났다.

이와 관련하여 박시현 (2003)이 ‘이제’와 ‘지금’에 대한 사용환경의 차이를 자세
히 나열하고 있는데, 이 설명을 이론적으로 재구성한다면, 이 둘의 핵심적인 차이는
‘지금’은 항상 발화시를 지칭하는 직시표현 (deictic)인 반면, ‘이제’는 대화 맥락에서
제공되는 기준시를 지칭하는 대용어 (anaphoric) 표현이라고 결론지을 수 있다. 다만,
위에서 예시한 바와 같이 ‘지금’이 문두에 나타날 때와 주제어 표지 ‘는’과 결합하는
경우 기준시를 지칭하기도 한다. 물론 이 경우 주제어 표지의 기능이 대조를 일으키는
것이므로 이를 바탕으로 하는 설명은 가능하다. ‘지금’이 문두에 나타나는 경우도
휴지를 주는 경우에 기준시 지칭의 경향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 이 경우 주제어 표지
‘는’이 생략된 경우로 파악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지금’의 의미를 정리하면, (i) 기준시를 지칭하여 현
재완료 과거의 경험을 의미하는 기능은 ‘이제’가 담당하여 영어의 ‘now’와 달리 이
기능을 갖고 있지 않으며, (ii) 나머지 경우는 본질적으로 ‘now’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지금’은 항상 발화시를 지칭하며, 서술하는 사건을 발화시에 위치시키는
시간위치부사로 쓰인다는 것이다.

3. 과거시제와 ‘지금’의 문제

다음과 같은 문장은 ‘지금’의 의미파악에 상당한 복잡성을 야기하는 예로서 제시된다
(이기용 1976).

(9) 버스가 지금 도착했다.

위의 문장유형은 두 가지 점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첫째로, 소위 발화시 표시기
능의 시간부사 ‘지금’이 과거시제 문장에 나타나고 있으며, 둘째로, 엄밀한 의미에서
여기에 나타나는 ‘지금’이 가리키는 시간은 발화시보다 앞선 시간이다.4 실제로 이
문장은 (10)과 같이 ‘방금’으로 교체해도 같은 의미를 유지한다.

(10) 버스가 방금 도착했다.

물론 ‘지금’과 ‘방금’은동의어가아니다. 아래 (11), (12)의대조가보여주는바와같이
‘방금’은 현재시제 문장에 등장할 수 없다.

4 한국어 형태소 ‘었’ 에 대한 견해는 과거시제표지와 완료표지라는 두 주장으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는
것은주지의사실이다. 본논문에서는 ‘었’ 을 과거시제표지로간주하고논의를진행하고있으나여기에서
지적하는 ‘지금’ 의 문제는 이 두 가지 견해와 별개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로 파악된다. 시제와 시간부사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시구간의 부재로 인하여 이론적 모순이 명백히 드러나는 것은 ‘었’ 을 과거시제표지로
파악하는 경우라는 점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를 완료표지로 접근하더라도 (9)에서 지적하는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문장 (9)의 사건시는 왜 항상 발화시 직전으로만 국한되느냐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즉, 이 문장의 시간적 관계는 완료적으로 해석하여 ‘과거에 도착이 발생하여, 현재/지금은 도착해 있는
상태라는 뜻’ 이 아니다. 일반적 직관은 도착시점이 발화시 직전이며 ‘지금’ 이 지칭하는 것은 기준시의
의미가 아닌 사건시라는 점이다. 이에 대한 완료적 접근의 설명은 따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방식을 준용해야 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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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a. 철수가 지금 자고 있다.

b. 철수가 지금 아프다.

(12) a. *철수가 방금 자고 있다.

b. *철수가 방금 아프다.

‘방금’ 은 일정한 의미를 갖고 있으며 이는 발화시에 근접한 과거시간을 지칭하는
것이다. ‘방금’ 이 발화시 이전 시점을 지칭하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9)에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발화시 이전 시점을 지칭하는 것으로 처리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지금’의 문제는 가까운 과거 시점을 지칭할 수 있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가까운
미래 시점도 가리킬 수 있다. 아래의 문장에서 발화시점에 준비 동작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도 가까운 미래에 이루어질 행위에 대해서 ‘지금’을 사용하는 것이 문제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여기에서 사용되는 ‘지금’이 사실은 현재의 행위에 대한 시간을
명시한다는 설명은 제시할 수 없다.

(13) 지금 (곧) 갈게.

(14) 지금 나갑니다.

문장 (13), (14)도 위의 과거시제의 경우와 비슷하게 (약간의 의미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시간부사 ‘금방’으로 쓰인 문장과 유사한 의미를 가진다.

(15) 금방 (곧) 갈게.

(16) 금방 나갑니다.

‘금방’은 발화시점을 제외한 가까운 과거와 가까운 미래를 지칭하는 시간부사임을
감안하면 위의 예에서 거의 동일하게 쓰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지금’이 수식하는 사건의 유형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17) ‘지금’이 표시하는 사건:

a. 최근 사건 (발화시 직전 사건)

b. 가까운 미래 사건 (발화시 직후 사건)

c. 발화시 진행 사건 및 상황

위와 같은 ‘지금’의 문장유형에서의 분포를 근거로 이기용 (1976), Park(1994)을
비롯한 연구자들은 ‘지금’이 발화시를 지칭한다고 볼 수 없고, 발화시와 가까운 과거와
가까운 미래를 아우르는 확장된 구간의 개념으로 정의하고자 하였다. 이를 도식화하면
아래 (18)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아래 (18)에서 ‘지금’의 의미는 화살표 부분으로서
‘•’로 표시되는 발화시를 포함한 넓은 구간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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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비록 이와 같이 확장된 정의가 위에서 지적한 난제를 해소해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방식은 아래와 같은 두 가지 점에서 적절한 해결책이 되기에는 여전히 미흡하다고
판단된다.

첫째, 동사유형에 따라 ‘지금’이 과거시제의 문장에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에
차이점이 있다는 사실을 쉽게 설명해 줄 수 없다. 아래의 예문 (19)를 살펴보면 달성
동사 (achievement)와 완성동사 (accomplishment) 유형만이 발화시에 가까운 과거를
나타낼 때 ‘지금’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본 예문이 어색한 것은 행위동사
(activity)인 ‘자다’, 상태동사/형용사 (state)인 ‘아프다’와 쓰였기 때문이다.

(19) a. #철수가 지금 잤다.

b. #철수가 지금 아팠다.

이기용(1976)과 Park(1994)이 제안한 ‘지금’의 확장된구간이최근의 과거시점을
포함하고 있으니, 위의 문장들은 문제가 없어야 한다. 이는 위에서 관찰한 ‘방금’과
비교할 경우 차이가 발생되는 것을 고려하면, 의미적 이유 때문에 발생한 결과는 아닌
것으로 파악된다. 가까운 과거를 지칭하는 면에서 보면 ‘지금’과 ‘방금’은 차이가 크게
나지않는데아래문장 (20)에서보여주듯이 ‘방금’은상태동사(혹은형용사) ‘아프다’
와 과거문장을 구성하는데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20) 철수가 방금 아팠다.

따라서, 해결책은 다른 데서 찾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앞에서 제안한 ‘지금’의
의미를 기초로 한 가지 설명으로 제시할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아래에서 달성동사
‘도착하다’와 상태동사 ‘아프다’를 현재시제에서 비교하면, 상태동사나 행위동사의
경우 문장이 서술하는 사건을 발화시점으로 위치시킬 수 있으나, 달성동사의 경우는
발화시점으로 위치시키지 못하고 가까운 미래에만 위치시키는 한계를 나타낸다.

(21) a. 철수가 지금 아프다/잔다.

b. 철수가 지금 도착한다.

이런 이유 때문에 발화시에 사건이 완성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 달성동사와
완성동사의 경우 부득이 ‘지금’과 함께 과거시제를 사용하여 이를 표현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반면에 현재시제로서 발화시에 사건을 위치시키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행위동사나 상태동사의 경우에는 이럴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에 ‘지금’과
함께 과거시제를 쓸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런 설명은 ‘지금’을 확장된 구간으로 제안한
이론에서는 설명이 불가능하지만, 본 논문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발화시를 지칭하는
것으로 설정하면 타당성을 유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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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로, 확장된 구간을 ’지금’의 의미로 파악하는 것은 시간의미론의 근본적 논리
적 타당성의 문제를 야기한다. 직시표현에서 발화자 (‘나’), 발화장소 (‘여기’)에 이어
발화시점이라는 매우 기본적 개념을 지칭할 자연언어 어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
커다란 논리적 공백을 만들어 낸다. 또한 이는 일반적으로 영어를 다른 언어에서 ‘now’
나 이에 상응하는 어휘에 대해서 발화시와 일치시키는 것을 기본으로 본다는 점에서
한국어 ‘지금’이 매우 특이한 존재라는 것도 설명해야 한다. 필자의 주장은 ‘지금’
이 ‘now’와 기본적으로 동일하며 일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한국어와 영어 사이의
현재완료 존재 유무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파악하자는 것이다.5

시간의미론적 관점에서 일종의 논리적 공백이 발생하므로 ‘지금’이 발화시점을
지칭해야 한다는 주장은 지금까지의 논의로서는 현상에 기초하지 않은 연역적 억지
주장이될위험을내포하고있는것은사실이다. 그러나다음의사실을검토하면단순한
연역적 주장이라는 우려는 다소 불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2) a. 오늘 아침 일곱 시에 일어났어.

b. 열차가 아홉 시에 떠났다.

(23) a. I got up at seven this morning.

b. The train left at nine.

위의 문장들을 아래와 비교해 보자. 동일한 문장에 ‘정확히/정각’, ‘exactly’가
추가되었다.

(24) a. 오늘 아침 정확히 일곱 시에 일어났어.

b. 열차가 정확히 아홉 시에 떠났다.

(25) a. I got up exactly at seven this morning.

5 물론 이는 ‘지금’이나 ‘now’가 항상 특정 순간 (moment)이나 협소한 시구간만을 지칭해야 할 정도로
제한적이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종종 시간적으로 방대한 단위를 비교할 때 ‘지금’의 의미 또한
넉넉하게 잡아야 할 필요가 발생한다. 과거의 한 시대나 세기가 비교대상으로 등장하는 경우 ‘지금’의
의미 또한 큰 시구간으로 잡아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아래 (i)의 문장에서 ‘지금’은 확장된 시구간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i) a. 석기시대에 비해 지금 21세기에는 육체적 완력보다 지적 능력이 더 우대 받는다.

b. 조선시대에는 가는 눈이 미인의 기준이었으나 지금은 눈 키우는 수술이 성행한다.
이 경우가 앞에 언급한 논리적 문제를 발생시킨 경우와 다른 점은 이 경우에 발화시점 자체가 확장되어 큰
범위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영어에서도 현재형으로 쓰기는 하지만 방대한 시구간을 포괄한다고 할 수
있겠다. 아래예문 (ii)에서석기시대와대조되는개념으로 now가쓰이고있어 21세기전체를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
(ii) In the Stone Age, when food was scarce and our hunter-gatherer ancestors worked hard

for every bite, their genes allowed their bodies to turn food into the needed fat that
enhanced their chances of survival. Now there’s a grocery store on every corner, but that
fat gene still works.

그렇지만 이 경우 확장된 구간이라하여 이를 과거로 여기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여전히 발화시점으로
여기고 현재시점으로 인식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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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The train left exactly at nine.

위 두 문장 유형의 차이는 무엇인가? ‘정확히’와 ‘exactly’가 포함된 문장이 참이려면
정각에 자리에서 일어났고, 정각에 기차가 떠나야 하는 반면, (22), (23)에서 이들
표현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는 정각이 아닌 6:59, 7:01에 일어난 경우와 9:01에 떠난
경우에도 해당 문장을 사용할 수 있는 차이가 아닐까.

그렇다면이경우 ‘at seven’과 ‘exactly’, 마찬가지로 ‘일곱시’와 ‘정확히’의의미는
어떻게 설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까? 이기용 (1976), Park(1994)이 채택한 ‘지금’
에 대한 설명방식을 차용하여 설명한다면 ‘일곱 시’의 의미를 ‘정각 일곱 시’를 포함한
일곱 시 주변의 확장된 시구간으로 잡고, ‘정확히’는 확장된 시구간을 다시 제거하여
‘정각 일곱 시’만 남기는 방식이다. 다시 말해 ‘일곱 시’는 의미적으로 ‘일곱 시 전후’
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는 매우 비직관적인 설명이라 아니할 수 없다.

약간 다른 맥락에서 아래와 같은 문장에서 ‘정확히’가 등장한다.

(26) a. 3년 동안 책을 100권 읽었다.

b. 3년 동안 책을 정확히 100권 읽었다.

제시된두문장의차이는주장하는내용에있어서책의권수에특별히차이가있는것은
아니다. 두 문장 다 100권을 읽었다는 것이고, (26b)의 문장에서 100권의 신뢰성/정확
성을 더욱 강조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정확히’의 기능은 해당 수치의 높은 신뢰도를
표시하는 것이다. 책의 수량과 시간단위에 나타나는 오차허용성에는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나, 초점은 ‘정확히’는 주장하는 수치의 정확성을 강조하는 기능을 갖는
것이지 수치 자체를 변경시키는 기능으로 파악할 수는 없어 보인다.

유사한 다른 맥락을 살펴보자. ‘지금’과 ‘now’ 관련해서 ‘정확히’와 ‘exactly’는
부자연스런 연어관계 때문에 이들 대신 ‘바로’, ‘right’를 추가한 다음 문장을 살펴보자.

(9) 버스가 지금 도착했다.

(27) 버스가 바로 지금 도착했다.

(28) a. He is working on the problem now.

b. He is working on the problem right now.

여기에 등장하는 ‘바로’, right의 기능은 존재유무에 따라 커다란 의미적 차이를 발생
시키지는 않지만 시구간을 발화시에 더욱 근접하게 연결시키는 의미가 아닌가 한다.

위를 정리하면 ‘일곱 시’의 경우 실제로 일곱 시 직전과 직후를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지금’의 경우 가까운 과거, 가까운 미래를 포함하는 것으로 언어생활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단지, 각각 의미적으로 일곱 시 정각과 발화시를 지칭하는
것이나, 우리가언어를사용함에있어서이를다소느슨하게적용하는것으로시구간의
확장은 의미론 단계가 아닌 화용적 단계에서 도출된 것으로 파악해야 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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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정확히’의 기능은 문장의 해석 단계에 대한 지침으로서 주어진 어휘의 느슨한
적용을 피하고 엄밀한 적용을 요구하는 표지로 파악되어야 한다. 이는 대화에 있어서
불필요하게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기 보다는, 필요한 만큼의 정보를 제공한다는 양의
격률을 지키고 있다고 간주하여 이를 바탕으로 ‘일곱 시’라고 할 때, 일곱 시 전후의
시간도 포함시켜 해석하는 대화함축의 결과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사실 한국어뿐만 아니라 영어에서도 아래 (29)와 같이 가까운 미래에 대한 지칭
으로 ‘now’를 사용하는 것이 관찰된다. 사실 이러한 기능은 앞서 (2c)로 이미 소개한
내용이다.

(29) a. John is leaving now.

b. OK, I’m coming now.

(2c) in the time immediately to follow

따라서가까운과거에관한지칭에서만영어와한국어가차이가발생하지만, 가까운미
래에대한지칭가능성에서는동일하다. 왜이런가? 영어에는현재완료라는과거시제와
현재시제의 중간적 존재로서 특화된 구문이 사용 가능하다. 이에 따라 가까운 과거에
대한 서술은 현재완료가 전담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한국어에는 가까운 과거에
대한 선택이 과거와 현재로 국한되고 더욱이 현재시제로는 사건의 완료를 표시하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 과거시제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에 따라 달성동사가 사용된 아래와 같은 구문에서는 상응하는 문장은 한국어의
과거시제와 영어의 현재완료로 구분되는 것이다.

(9) 버스가 지금 도착했다.

(30) The bus has arrived (just) now.

반면에 행위동사와 같이 완료를 표시할 필요가 없는 사건유형에는 최근 사건에
대해서 영어에서는 현재완료를 사용하지만 한국어에서는 과거보다 현재를 사용하는
것이 관찰된다.

(31) 철수가 일곱 시부터 (지금까지) 자고 있다.

(32) John has been sleeping since seven.

이런 이유 때문에 영어의 ‘now’가 발화시 직전의 과거를 지칭하는 점에서 ‘지금’
과 동일하지만 과거시제가 아닌, 현재완료 구문에 나타나 한국어의 경우처럼 논리적
모순이 명백하게 드러나 보이지 않을 뿐, 기본적으로 ‘지금’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주장을 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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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과상태 의미와 시간위치부사기능

‘지금’의의미, 기능에대한 2절의결론은발화시를지칭하는시간위치부사라는것이었
다. 3절에서 ‘지금’을발화시지칭으로파악할경우발생할수있는문제에대한논의를
진행하여결국의미적으로는발화시를지칭하나언어사용시에화자들이이를확장하여
사용하는 화용적 결과로 접근하고자 하였다. 본 절에서는 ‘지금’이 시간위치부사로서
포함된 문장이 지칭하는 사건 및 상황의 시구간 설정기능을 담당하는 것으로 분석하는
데 따른 의미론적 어려움을 야기할 자료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대표적 예문이 다음 (33), (34)와 같은 유형이다. 아래 문장에서 시간부사 ‘지금’
의 수식관계가 중의적이다: ‘모자를 쓰는’ 행위와 ‘흙이 묻는’ 과정을 수식하는 시간위
치부사의 의미도 가능하지만, 이와는 별개로 모자를 쓰고 있는 상태와 흙이 묻어 있는
상태에 대한 시간적 정보를 제공하는 의미로도 사용될 수 있다. 따라서 각각의 동사가
지칭하는 과정의 결과상태의 시간정보이므로 이는 위에서 언급한 문장이 가리키는
사건의 시간위치를 제시하는 기능과는 구별되는 사용이다.

(33) 철수가 지금 모자를 썼다.

(34) 네 옷에 지금 흙이 묻었다.

사실 위와 같은 문장 때문에 ‘었’을 과거 시제로 보기 보다는 완료상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 (남기심 1978). 이와 같은 주장을 채택하면 일단은 위의
예문들이 초래하는 문제를 피해갈 수 있다. 즉, 완료상은 일반적으로 결과상태를 함축
하므로 위의 문장에서 ‘지금’은 이 결과상태에 대한 시간위치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면
된다. 이와 같이 쉬운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었’을 과거시제로 간주하던
완료상 표지로 파악하던 상관없이 설명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진행하겠다.

앞에서언급한예와마찬가지로위의예문에서도 ‘지금’의위치에따라서중의성의
가능성에서 변화를 보이는 것으로 관찰된다. 아래 (35-36)과 같이 ‘지금’이 동사 바로
앞에 나타나는 경우에는 사건시만을 가리키는 것으로 나타난다.

(35) 철수가 모자를 지금 썼다.

(36) 네 옷에 흙이 지금 묻었다.

반면 ‘지금’을 아래와 같이 문두로 이동시키면 과정에 대한 사건시 제공 이외에
결과상태에 대한 시간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37) 지금 철수가 모자를 썼다.

(38) 지금 네 옷에 흙이 묻었다.

이와 같이 문장에서의 위치와 함께 주제어 표시 ‘는’의 존재 여부에 따라 시간부사
수식관계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는’이 추가된 경우 동사 바로 앞이 아닌 경우
사건시를 제공하는 기능은 상실하는 것으로 관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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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지금은 철수가 모자를 썼다.

(40) 철수가 지금은 모자를 썼다.

이를 바탕으로 두 가지 접근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우선 문두에 나타나는 경우,
특히 ‘은’과 결합하는 경우, ‘지금’이 문장부사로서 사건시가 아닌 기준시를 지칭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 방식에 따르면 사건시만을 가리키는 ‘지금’이 ‘은’의 주제어
표시기능에 따라 주제어가 되어 기준시를 가리키는 것으로 파악하는 제안이다. 영어의
경우아래 (41),(42)와같이현재완료에 ‘now’가쓰이는경우대다수기준시를지칭하게
된다.

(41) Over 100 patents have now been gifted into the Eco-Patent Commons in
areas such as energy efficiency, energy conservation, waste reduction and
recycling, allowing everyone free access.

(42) The president’s incendiary message has now reached the streets.

(43) 지금 (은) 내가 가깝게 지내던 친구가 모두 고향을 떠났다.

위의 문장 (43)도 영어의 현재완료와 유사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고, ‘지금’이
기준시를 지칭하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으로는 영어문장 (41)에
나타나는 과거의 경험을 나타내는 유형의 의미는 가질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44) a. 지금 (은) 다섯 사람이 도착했다.

b. 지금 (은) 10개 국가를 방문했다.

(44a)에서 동시에 다섯 명이 도착한 것이 아닌 한 사람의 추가로 인해 총 누적인원이
5명이 되는 의미로 사용되기는 어려운 것을 판단된다. 마찬가지로 (44b)에서도 누적
방문국가가 10개국이라는 의미로 ‘지금’과 함께 사용되기는 어렵다. 이와 같은 경우에
기준시를 지칭하는 것으로는 영어의 ‘now’에 대응되는 것으로 ‘현재’가 쓰일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45) a. 현재 다섯 사람이 도착했다.

b. 현재 10개 국가를 방문했다.

혹은 ‘까지’를 추가하여 아래 (46)과 같이 ‘지금까지’가 ‘현재’의 기능을 담당하기도
한다.

(46) a. 지금까지 다섯 사람이 도착했다.

b. 지금까지 10개 국가를 방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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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지금’이 과거시제와 함께 쓰여 현재상태를 수식하는 문장에 대해서
는 달성동사나 완성동사가 사건구조에서 결과상태를 포함하는 것으로 분석하는
Pustojevsky(1995) 방식이 더 적절할 것으로 파악된다. 시간부사 수식과 관련된
Pustojevsky의 주장의 핵심은 사건을 하위사건들의 결합으로 파악하여 각 하위사건이
부사의 수식을 받을 수 있도록 설정한 것이다. 이 방식을 한국어 서술어와 시간부사
관계에 적용한 한 형태가 다음과 같은 Yoon(1996:183-184)의 접근 방식이다.

(47) α ùñ λx1...λxnλTλe[α
1(xn, ..., x1, e) | Ds[RESα1(s, e) | T (s)]]

where is the event meaning of the verb a and a is an n place predicate
(cf. T is a variable over temporal adverbials)

(48) RESα(s, e) iff s is a result state of the event e with respect to α

일반화된 공식으로 표현한 (47), (48)의 핵심 주장은 서술어의 논리식에서는 해당
서술어에 해당하는 사건변항 e에 추가적으로 결과상태변항 s가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한다. 이에 따라 이 두 변항이 모두 시간부사를 비롯한 부사어의 수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구체적인 사례로 아래 (49), (50)을 살펴 보자.

(49) 쓰다 ùñ

λyλxλTλe[put.on(x, y, e)^ Ds[RESput.on(s, e)^ T (s)]]

(50) 철수가 지금 모자를 썼다.

a. De[put.on(c, a hat, e)^ past(e)^ Ds[RESput.on(s, e)^ now(s)]]

b. De[put.on(c, a hat, e)^ past(e)^ Ds[RESput.on(s, e)^ now(e)]]

완성동사 ‘쓰다’는 결과상태를 가지는 서술어로서 (49)와 같이 논리식으로 전환된다.
이에따라 (50) 문장의중의성을포착할수있다. 먼저 (50a)는발화시점이전인과거에
착용 (putting-on)한 사건이 발생하고, 발화시에는 착용하고 있는 (wearing) 상태를
나타내는 의미이다. 여기에서 ‘지금’은 착용한 상태를 수식하여, 현재 착용상태라는
점을 나타낸다. 반면, (50b)는 착용사건이 과거이면서, 의미적으로 시간부사 ‘지금’의
수식을받기도하는진리조건으로, 시제와시간부사 ‘지금’이둘다사건시를수식한다.
앞에서 지적한 대로 논리적 모순을 품고 있는 (50b)를 바탕으로 화용적 추론에 의해
착용 (putting-on)한 사건이 발화시 직전에 발생한 것으로 이해되는 문장이다.

5. 결론

지금까지 논의한 ‘지금’의 의미 그리고 ‘now’의 의미와의 대조를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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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지금’과 ‘now’의 차이점

다시 말하면, 영어의 ‘now’는 시간위치부사와 기준시부사로 두 가지 기능을 담
당하여 사건의 위의 위치를 지정해 주는 ②발화시 직전 사건, ③발화시 직후 사건,
④현재의 진행, 상태 등은 물론 기준시부사로서 ①과거의 경험, 결과가 현재에 미치는
의미로사용되는문장에쓰일수있는것으로나타났다. 반면에, ‘지금’은기준시부사의
기능이 없어서 ①과거의 경험, 결과의 의미가 필요한 문장에서는 ‘이제’가 이 ‘지금’
의 기능을 대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차이점은 ②발화시 직전 사건의 위치를
지정해 주는 의미로 쓰이는 경우 영어의 경우 현재완료시제를 사용하나, 한국어에서는
과거시제가 쓰였다는 점이다.

기준시부사 기능에 나타나는 ①과거의 경험, 결과의 시간관계는 일단 별개로 하고,
사건의 위치를 지정해주는 위치시간부사로서의 사용의 경우를 그림으로 요약하면
아래와같이나타낼수있다. 앞에서와마찬가지로 ‘•’는발화시를표시하며, 한국어의
‘지금’과 영어의 ‘now’가 의미적으로는 동일하게 발화시를 지칭한다. 이를 경계로
영어에서는 현재완료와 현재시제가 구분되며, 한국어에서는 과거시제와 현재시제가
구분된다.

(52) 한국어, 영어의 시제와 시간부사 대조
지금, now, 발화시:•

결국 시간위치부사로서 ‘now’와 ‘지금’은 사용이 동일하다는 것이다. 현재나
가까운 미래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나타난다. 다만, 영어에 존재하는 현재완료 때문에
가까운 과거사건에 대해서 영어에서는 ‘now’가 현재완료와 같이 쓰이고, 한국어에서
‘지금’이 과거시제와 쓰인다는 차이점이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의미론의 단계에서는
‘지금’은 위치시간부사로서 사건의 발생위치를 지정해주는 기능을 하며, 직시표현으
로서 항상 발화시를 지칭하는 것으로 결론내릴 수 있다. 다만, 과거시제와 함께 쓰일
때 발화시 직전에 발생한 사건으로 이해하고 쓰이는 것은 우리의 언어사용의 결과인
화용적 과정의 산물이라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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